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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o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과 위협수위 증가로 인해 북핵문제 해

결 및 한반도 정세 안정에 중국과의 인식 공유 및 조율이 더욱 중요해짐.

o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해외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대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전임 대통령들의 해외 방문 순위는 미국, 일본, 중국 순 

-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첫 해외특사 중국 파견

- 취임연설 대외관계 언급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거론 

o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면서 ‘심신

지려(心信之旅)’를 방문 슬로건으로 표방함.

-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으로 중국 신지도부와 신뢰

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o 중국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중국의 오랜친구(老朋友)’라는 표현

을 써가며 크게 환대함.

- 중국 언론들은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박 대통령에 대

한 호감을 표현

- 그간 소원했던 한 중 관계가 제2의 밀월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

에 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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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비전을 담은 미래공동성명 채택, 리커창 총리 및 장더장 전국인대 상

무위원장과의 면담, 칭화대학 연설, 중국의 천년고도(古都)인 시안 현

지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함.

o 본 보고서는 한 중 정상회담의 배경과 양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와 의의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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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 중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과 양국의 입장 

1. 한반도 주변 정세 

o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 및 주변국들의 견

제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미 중 양국은 지역 내에서 경쟁보다는 협

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있음.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추진과 중국의 ‘핵심이익’ 사수로 인한 미

중 간 충돌 우려 증대

- 미국은 동북아 주요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기조 유지 

- 중국은 미국과 상생의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제안하며 협력 희망  

o 그러나 동북아 역내에서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인한 남북, 한 일, 중 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협력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및 군사모험주의노선 유지 

-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독도 등의 영토 갈등 및 역사 분쟁

o 동북아 경제협력 또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국 주도 경

제질서 구축 시도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상이 대

립각을 형성하고 있음.

- 중국은 한 중, 한 중 일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추구를 통한 자국 중심의 지역 경제협력체제 희망 

-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TPP 구상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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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이 3차 핵실험(2 12)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위기 전략을 추구하자 

동북아 주요 당사국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지만, 복잡한 동북아 질서

의 구도 이면에는 각자의 셈법이 있었음.

-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를 명분으로 이를 MD체제 구축 등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자국 주도의 동맹체제 강화에 활용

-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고려와 미국의 관여 확대라는 부담으로 한

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에 주력

- 일본은 이를 미 일 동맹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

치 문제 해결에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대북 밀사를 파견하는 등 

기회주의적 접근

o 북한은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

을 인지하고 있던 바, 위기 조성이후 대화공세를 통해 자국의 이해에 

유리하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북한 최룡해 특사 파견(5.22) 및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6.19)

- 6자회담 등 대화채널 복귀 시사를 통해 중국의 협조 유도    

- 한국, 미국에 대한 대화 우선 제의 등을 통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조성책임 회피 

o 최근 미 중 정상회담(6.7～8)에서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했음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상 여전한 인식의 

차를 노정함.

-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강조 

- 중국은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해 선(先) 대화 채널 가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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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속에서 한 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설득시키려 노력

하였음.

2. 양국의 입장 

가. 한국의 입장 

o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교류협력을 중심으

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실감함.

- 중국은 한 미 동맹에 대해, 한국은 북 중 우호관계에 대한 상호간 

전략적 의구심 가중

- 특히, 북핵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전략적 이해 차이로 인한 

갈등 노정

o 한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통해 정냉경열(政冷經熱)의 한중관계를 정

열경열(政熱經熱)의 구도로 전환하고자 함.

- 박 대통령은 방중 전 인터뷰에서 경제협력에 치중된 과거의 한 중 

관계를 정치안보를 포함해 내실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 

o 특히, 동북아 역학구도의 변화 속에서 중국과의 대북공조 공간이 확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 측의 진일보한 입장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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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대중 견제 구도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중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담 증가와 유엔 대북제재 적극 이행 등 

변화의 조짐 

o 이 밖에도 한국은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구도의 전환기 속에서 한 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정치 사회적 현안 해결을 희망함.

- 한 중 FTA에 대한 협상 진전 및 IT 금융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중국어선 서해 불법 조업 문제 해결

-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및 재중 탈북자 인권문제 개선  

- 중국 내 혐한 정서 및 역사 갈등 해소

나. 중국의 입장 

o 중국 시진핑 정부는 출범 이후 국내적으로는 지역 및 빈부격차, 부패,

소수민족문제 등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외부의 압력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G2에 걸맞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o 중국은 미 일 동맹 강화 추세 속에서 한 미 동맹이 미국의 대중 견제 체

제에 편입될 것을 우려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환으로 미 일 동맹이 강화되는 등 미

국 주도 동맹체제의 공고화를 주시

- 중 일 갈등 및 북핵 사태의 악화 추세에서 미 일 동맹과 한 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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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 연계로 한 미 일 가상 동맹이 태동하는 것을 우려 

o 특히, 중국은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견인을 기대함.

-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 중심의 시장통합 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실

- 중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 대개발에 한국기업의 투자 유치 희망

o 다만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 확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

계를 고려, 북한 변화만을 위한 편향적 한 중 협력보다는 한반도의 안

정적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남북 양측에 균형적 영향력 제고를 희망함.

-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미국의 대중 견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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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 중 정상회담 관련 주요 내용

1. 한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o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6.27)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한 중 미래비전 공동성

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을 채택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관계의 발전방향 원칙 제시> 

o 한 중 양국은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키고 향후 정치 안보,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 발전의 4대 원칙을 제시함.

- 상호이해와 신뢰제고,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 존중,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 복지 증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o 한 중 양국은 2008년 체결한 한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내실화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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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3대 중점 추진 방안으

로 ▲정치 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 사회 분야 협력 확대 

▲인문유대 강화를 제시함.

-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 추진

- 기존 경제협력의 확대와 동시에 높은 수준의 한 중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목표 확인

- 양국 간 공공외교 협력 및 다양한 문화교류 촉진 

o 상기 중점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대 액션플랜으로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 ▲경제통상 및 미래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인문유대의 구체화 및 다양한 교류 강화 ▲영사분야 협력 확대 ▲

지역 및 국제적 협력 추진을 선정함.

- 양국 지도자간 소통 강화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신설

- 경제 통상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지속 개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의채널 확충 

- 한 중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 및 한 중 공공외교포럼 등 신설  

- 한 중 외교관 사증면제 협정 체결 및 한 중 영상협정 조속체결 노력

- 한 중 일 3국 협력의 안정적 발전과 각종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공동노력>

o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

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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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은 한국의 북핵 불용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피하는 대

신,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공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함.

o 양국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 19 공동성명 준수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

련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확인함.

<지역 국제무대 협력>

o 한 중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 중 일 3국 협력체제

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5월 무산된 3

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

o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최근 역내 역사문제로 인한 상호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것에 우

려 표명 

o 한 중 양국은 지역 및 국제 협력체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

로 합의했으며, 유엔 차원 및 국제경제협력체제에서의 협력 강화를 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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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회담 외 주요활동 

o 한 중 정상회담 외에 박 대통령은 중국의 권력 서열 2, 3위인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6.28)을 통해 심신지려의 

행보를 강화함.

- 박 대통령은 양국관계의 신뢰 구축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강조   

o 중국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한 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6.28)과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칭화대 연설(6.29)에서 중국어 구사 및 중국 고전 인용 

등을 통해 양국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비즈니스를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어구를 통해 기업 

간 신뢰의 중요성 부각 

- 중국 고전 관자(管子)의 구절을 인용,한 중 젊은이들의 미래 협력 강조

o 또한, 칭화대 연설 직전 박 대통령은 류엔동 중국 부총리에게 정전 60

주년을 기념해 한국 내 중국군인 유해에 대한 송환 의사를 표명함.

- 심신지려의 뜻에 따른 양국 간 신뢰 증진 차원 

o 방중 마지막 날(6.30) 중국의 천년고도이자 과학기술 도시인 시안 방

문을 통해 중국과의 인문유대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희망과 의지를 표명함.

- 시안은 진시황릉 등 고대 유적지로 유명하지만 현재 서부 대개발

의 중심이자 과학기술 도시로 육성 중 

- 중국의 주요 투자국 지도자의 서부 대개발 중심지역 방문이라는 

상징적 포석

-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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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와 의의

<한‧중 지도자 간 상호 신뢰 형성> 

o 박 대통령의 중국어 사용, 중국고전 인용 등의 행보는 중국 지도자들

과의 문화적 정서적 교감을 확대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음.

o 특히, 두 정상이 상호 방문 다자회의 계기 회동,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함으로써 양국 지도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채널까지 확보함.

- 이는 양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억제하고 상호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

<한‧중 외교‧안보 협력의 확대> 

o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구하면

서, 특히 정치 안보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됨.

- 정상간 소통 기제 확대 및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 제고 구체화

-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

제 구축은 기존 외교 전략대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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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증대>

o 중국 측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를 위

한 중국과의 협력 증대 가능성을 제고시킴.

- 중국 측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례적

- 한 중 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 천명은 한국의 역내 평화 의지의 

산물

- 중 일 갈등의 심화 속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역할 기대 확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 

o 한 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원칙적으로 재확인함.

-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북핵 관련 3원칙을 견지한 것은 전통우호관계에 있는 

북한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공동이익 부합”과 “유관 핵무기 개발의 위협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등의 표현은 북핵문제에 대한 과거 성명과 비교해서 진일보

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표현은 중국의 북핵 관련 주변정세에 대한 부담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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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능력 제고에 대한 위협을 반영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 중 간 협력 공간 확대 가능성 시사  

o 또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국제의무 약속 이행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의지 확인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 수용 등은 이번 성명의 주요 성과임.

<경제협력의 질적 심화 및 한‧중 FTA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o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통상협력증진 양해각서 등 7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 중심에서 첨단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를 합의함으로

써 한 중 경제협력을 질적으로 심화시킴.

-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3천억 달러 목표 조기 달성 

시도

o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 중 FTA추진은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금융‧공업부문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중국은 낮은 수준의 FTA 추

진을 희망

- 향후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정치적 양보를 견인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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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계 협정, 역사 문제 등 미래 분쟁 가능성의 예방적 억제>

o 양국은 해양경계 확정협상의 조기 추진 및 어업협력 관련 합의를 통해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등 잠재적 갈등 사안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 틀을 마련함.

- 양국 해양경계 확정이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공유

-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단속 협조체제 강화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인문유대 강화> 

o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역정, 중국어 구사,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으

로 중국의 기업인, 대학생 및 일반 대중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

킨 바, 이번 방중을 통한 공공외교 성과가 컸음.

- 한국의 중국과의 신뢰 구축 희망을 적극적으로 전달  

- 중국 대중에 대한 친한 정서 제고

o 한 중 인문교류 공동위, 한 중 공공외교 포럼 신설 등 인문 문화 유대

를 강화시킴으로써 한 중간에 기존 교류를 질적으로 심화 발전시킴.

- 학계 간 공동 사료 발굴 추진 등 한 중 역사 갈등의 최소화 효과 

기대 

- 중국의 혐한, 반 한류 정서 확산 억제 및 대중의 정서적 갈등 해소

기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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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고려사항 

<중국의 환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활용> 

o 중국의 환대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구조적 틀의 변화 속에서 한

국의 전략적 필요성 제고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바, 신중한 판단과 고

려로 이를 한 중 협력 확대에 전략적으로 활용함.

- 미 중, 중 일 갈등 등 동북아 경쟁구도 심화 속에 한국의 조정자 

및 피스메이커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 이를 중국과의 협력을 유

인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활용

- 한 중 FTA에 적극적인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활용, FTA 협상시 

경제적 실리뿐 아니라 외교 안보적 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 특히, 한반도 문제가 미 중 간 전략적 이익교환에 부속되지 않게 

내실 있는 한 미 중 협의체 지속 추진 및 남북관계를 외교적 자산

으로 활용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공간 확대 모색>

o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해결 방법

론 상 인식차가 재확인된 바, 기 합의된 전략소통 기제를 활용해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공간 확대 모색이 필요함.

-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한 압박보다는 강화된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내실 있는 신뢰 쌓기와 점진적 협력 공간 확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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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소통 기제의 활성화를 위한 의제와 논리 개발>

o 전략소통 기제 및 다차원 다층적 대화 채널 확대는 고무적이나, 상호

간의 전략적 의구심과 희망적 사고로 인해 대화가 공전되거나 오히려 

오해와 불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바, 양국 간 협력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의제와 논리 개발이 시급함.

- 중국 역할론의 과도한 기대와 희망적 사고를 자제하고 새로운 협

의와 설득 공간 형성

- 상호 정치 안보적 우려와 실리를 이해하고 구동축이(求同縮異, 같

음을 추구하면서 다름을 줄인다)의 의제 개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구체화>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지지를 획득한 바,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 구도의 재편까지 종

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이 요구됨.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외에도 남 북 중 경제협력의 

청사진 제시 

- 일본의 우경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조정

자적 비전 개발 

- 원자력,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

로 새로운 의제 주도 및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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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불신 우려 완화>

o 중국과의 정치적 유대 강화는 미국과 일본의 경계와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바, 한 미 동맹과 한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조화로운 발

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일본과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경계와 

우려 표출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가 한 미 동맹의 근본을 

흔들 수 없음을 재확인 

- 역사 갈등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본과의 협력관계 개

선 역시 필요 

<한‧중 경제협력 확대의 제약요인 극복>

o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중국의 불만 제기 가능성 및 한국의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는 향후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제약이 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출 선의 다변화를 통한 대중 의존 약화 

-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의 선도적 기술 분야, 문화산업 등 중국이 

한국에 매력을 느끼는 공략 포인트 육성

<대중 통일 공공외교의 강화>

o 박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 형성을 기회로, 중국 내 혐한 정서 약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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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호감 제고, 밑으로부터의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유도, 한

국 주도의 통일 지지 등 대중 통일 공공외교를 확대 강화해야 함.

- 중국의 인터넷 등 언론의 영향력 확대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추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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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전문)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 중 박

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한 중 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한 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

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

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1-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 호혜평등, 평화공존, 선린우

호의 정신 하에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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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양국 간의 역사적인 수교와 지난 20여 년간의 관계발전이 양국

의 번영, 양국민의 복지증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양국관계 발전 방향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양자 및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

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사회문

화 분야의 협력을 모두 대폭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양측은 향후 5년간 함께 협력할 양

국 신정부가 공히 국민 행복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국정목표의 우

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국관계 발전 원칙

이러한 공통된 인식 하에, 양측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으

로 첫째,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둘째,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셋째,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넷째,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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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2-1 중점 추진 방안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은 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 다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전략적 신뢰를 가일층 제고한다.

이를 통해, 한 중 관계 발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지역협력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도 함께 기여한다.

둘째, 경제 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와 사

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

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 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

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

동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

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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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양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증

진에도 기여해 나간다.

셋째,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 교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 간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

리고 다양한 문화교류도 가일층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간

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한다.

2-2 세부 이행계획

양측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상기 세 가지 중점협

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 공동성명의 첨부 부속서를 통

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

하였다.

첫째, 정상 및 지도자간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

견, 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 한국의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한다. 외교

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의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간 

2회 개최, 외교안보대화, 정당 간 정책대화,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 전

략대화 등을 추진한다.



24

둘째,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경제위험에 대한 공

동대처 등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

후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지속 개발한다. 또한,

보건의료, 식품안전,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분야에서도 발전 경험을 공

유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한다.

셋째,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 ‘한 중 인문교

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공동위를 연례 개최하여 관련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또한, 교육, 관광, 문화, 예술, 스포

츠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협력해 나간다.

넷째, 양국민간 교류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영사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3. 한반도 

한국 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박

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

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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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

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

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 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

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

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

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

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중국 측은 남

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

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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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

중국 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

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

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지역 국제무대 협력

5-1 한‧중‧일 3국 협력

양측은 한 중 일 3국 협력이 3국 각자의 발전에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3국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3국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제6차 3국 정상회의가 성

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5-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양측은 아시아 지역이 경제 발전과 상호의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

치 안보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특

히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

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신

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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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

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

을 표명하였다.

5-3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협력

양측은 지역의 안보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인류의 복지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

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

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

국이 지역 및 국제 협력체에서도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방적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ASEAN+

한 중 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서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계속 유지한다.

둘째, 유엔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 인

권 존중을 위한 업무에 관해 협력을 더욱 긴밀화한다. 2013-1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양국 간 유엔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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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계경제의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경제협력체제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2013년 6월 27일,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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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全文)

应中华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邀请, 大韩民国总统朴槿惠于2013年6月27

日至30日对中国进行国事访问, 受到中国政府和人民的隆重欢迎和热情接

待。习近平主席同朴槿惠总统举行会谈。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总理李

克强、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张德江分别会见朴槿惠总

统。

双方积极评价1992年建交以来两国关系发展成果, 就中韩关系、朝鲜半

岛局势、东北亚及地区形势、国际问题等共同关心的问题深入交换意见,

提出以互信为基础, 进一步充实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未来愿景。

一、两国关系发展方向及原则

(一) 评价两国关系发展

双方一致认为, 建交以来两国本着“相互尊重、平等互利、和平共处、睦

邻友好”的精神, 在各领域取得令人瞩目的成果。

双方一致认为, 两国历史性的建交和过去20多年双边关系发展, 为实现

两国的繁荣, 增进两国人民福祉, 维护朝鲜半岛和平与稳定, 实现亚洲的共

同繁荣作出了积极贡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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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两国关系发展方向

双方一致同意, 以两国关系发展成果为基础, 不仅在双边、地区层面, 而

且在维护国际社会和平与繁荣层面进一步推进两国间的战略合作伙伴关

系。双方决定, 今后共同大力发展两国在政治安全、经济贸易、社会文化

等领域的合作。

在朝此方向推进过程中, 双方一致认为, 两国新政府将在未来5年间共同

合作, 把增进国民幸福和人类社会福祉作为优先施政目标和重要驱动力。

(三) 两国关系发展原则

根据上述共识, 双方提出了今后两国关系发展的基本原则：一是提高相

互理解和相互信任；二是加强面向未来的互利合作；三是尊重平等原则

和国际关系准则；四是为地区及国际社会和平稳定与共同繁荣、增进人

类福祉作出贡献。

二、充实战略合作伙伴关系

(一) 重点推进领域

基于以上基本原则, 双方同意, 应在互信的基础上充实中韩战略合作伙

伴关系, 为此重点推进以下三个领域合作：

第一, 加强政治安全领域战略沟通。为此, 两国领导人密切沟通, 全方

位、多层次推进两国政府、议会、政党、学术界等多种主体间的战略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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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 进一步提高战略互信。由此, 为促进中韩关系发展、朝鲜半岛和东北

亚的和平稳定、推动地区合作以及为解决全球性问题共同作出贡献。

第二, 进一步扩大经济、社会领域合作。为此, 在扩大现有合作的同时,

持续发掘新的合作领域和项目。特别是, 双方再次确认, 中韩自贸区的目

标应是一个包含实质性自由化、广泛领域的高水平、全面的自由贸易协

定。双方还对完成模式谈判所取得的实质性进展表示欢迎, 并指示两国谈

判团队加强努力, 使中韩自贸区谈判尽早进入下一阶段。与此同时, 将通

过确保国民健康和安全, 共同努力提高生活质量, 为创造新的增长动力增

进交流。由此, 为增进两国互惠互利、增进两国国民和人类福祉作出贡献。

第三, 促进两国国民间多种形式交流, 积极推进加强两国人文纽带活

动。为此, 积极推进两国学术、青少年、地方、传统艺术等多种人文领域

的交流合作。进一步促进两国公共外交领域的合作和各种形式的文化交

流。由此, 增进两国国民间的相互理解和信任, 夯实两国关系长期稳定发

展的基础。

(二) 具体行动计划

为切实推进上述三个重点领域合作, 双方通过联合声明的附件, 确定以

下述五点为中心的具体行动计划：

第一, 推动领导人通过频繁互访和会晤、互致函电、互派特使、互通电

话等方式进行经常性沟通。推动建立中国主管外交的国务院负责人和韩

国总统府国家安保室长对话机制。推动两国外长互访机制化, 开通两国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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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热线。推动两国外交部门高级别战略对话增至每年2次。推动举行两国

外交安全对话、政党间政策对话、国家政策研究机构联合战略对话。

第二, 进一步加强经贸合作, 加强宏观经济政策协调, 共同应对国际金融

危机等外部经济风险, 持续拓展信息通信、能源、环境、气候变化等面向

未来领域的合作。为分享在医疗卫生、食品安全、人口结构变化等社会

领域发展经验, 努力加强、扩充各种协商渠道。

第三, 为加强人文纽带, 成立“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 作为政府间协

调机构。委员会每年定期举行会议, 确定有关交流合作项目, 并指导其落

实。加强教育、旅游、文化、艺术、体育等领域的多种交流, 同时将合作

把以上领域交流合作扩大至国际舞台。

第四, 在两国国民间交流过程中, 在便利人员往来、保护其安全与合法

利益等方面加强领事合作。

第五, 加强在地区及国际舞台上的合作。

三、朝鲜半岛问题

韩方介绍了“朝鲜半岛信任进程”构想, 表示此构想旨在缓和朝鲜半岛紧

张, 构建持久和平。中方欢迎朴槿惠总统提出的“朝鲜半岛信任进程”构想,

高度评价韩方为改善南北关系、缓和紧张所作的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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双方一致认为, 南北双方是朝鲜半岛问题的直接当事者, 应通过政府间

对话等, 为解决朝鲜半岛问题发挥积极作用。

韩方对朝继续进行核试验表示担忧, 明确表示在任何情况下都不承认朝

拥核。双方一致认为, 有关核武开发严重威胁包括朝鲜半岛在内的东北亚

及世界和平与稳定。双方确认, 实现朝鲜半岛无核化、保持朝鲜半岛和平

与稳定符合各方共同利益, 一致同意为此共同努力。

双方一致认为, 包括安理会有关决议和9 19共同声明在内的国际义务和

承诺应予切实履行。双方决定积极努力, 在六方会谈框架内加强各种形式

的双边、多边对话, 为重启六方会谈积极创造条件, 以实现朝鲜半岛无核

化等目标。

韩方赞赏中方为维护朝鲜半岛和平与稳定所作努力, 希望中方今后继续

发挥建设性作用, 推动朝鲜半岛发生有利于地区和平与稳定的新变化。

中方重申, 支持朝鲜半岛南北双方通过对话增进信任、改善关系, 最终

实现朝鲜民族所期盼的和平统一。

　　四、台湾问题

中方重申, 世界上只有一个中国, 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

韩方对此表示充分理解与尊重, 将继续坚持中华人民共和国政府是代表中

国的唯一合法政府和一个中国的立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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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地区和国际事务合作

(一) 中韩日三国合作

双方一致认为, 中韩日三国合作对三国各自发展和东北亚的和平与共同

繁荣具有十分重要的作用。为此, 双方一致认为, 应推动以三国领导人会

议为首的三国合作机制稳定向前发展, 商定为今年第六次三国领导人会议

成功举行共同作出努力。

(二) 东北亚和平合作构想

双方一致认为, 当前亚洲地区经济发展和相互依存度不断加深, 但政治

安全合作相对滞后, 特别对最近因历史及由此引起的问题, 域内国家间对

立和互不信任加深的不稳定情况持续存在表示担忧, 商定共同致力于实现

构建域内信任与合作的共同目标。在此背景下, 中方对朴槿惠总统提出的

“东北亚和平合作构想”予以赞赏和原则支持。

(三) 地区及国际问题上的合作

双方一致同意, 共同致力于增进地区安全, 实现共同繁荣。在大规模杀

伤性武器扩散、国际恐怖主义、网络犯罪、毒品、海盗、金融经济犯

罪、高科技犯罪、核能安全等威胁国际社会安全和人类福祉的各种跨国

性问题上加强相互合作。为此, 双方决定, 在有关地区及国际合作机制中

密切开展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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双方一致认为, 应进一步扩大开放性的区域合作, 同意在东盟与中韩日

(10+3)、东亚峰会(EAS)、东盟地区论坛(ARF)、亚太经合组织(APE

C)、亚欧首脑会议(ASEM)等机制内继续保持政策协调与配合。

双方一致同意, 尊重联合国宪章精神, 进一步密切在国际社会和平与共

同繁荣、尊重人权等事务中的合作。以韩国担任2013年至2014年度联合

国安理会非常任理事国为契机, 加强两国在联合国层面的合作。

双方一致同意, 进一步加强在二十国集团(G20)等国际经济合作机制中

的合作, 共同致力于实现世界经济强劲、可持续、平衡增长。此外, 双方

在中韩日自贸协定(FTA)、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RCEP)等东亚自贸协

定讨论过程中密切开展合作。

二0一三年六月二十七日于北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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